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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최대 종합 격투기 단체 UFC가

사흘 뒤면 한국에 상륙한다 UFC 파

이트 나이트 서울 대회가 오는 28일 오

후 6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

서 펼쳐진다 UFC 대회가 한국에서 열

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올해 들어

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세 번째 이벤트

다

전 라이트급 챔피언인 한국계 선수 벤

슨 헨더슨(미국22승5패)이 조지 마스

비달(미국29승9패)과 웰터급 메인이벤

트 경기를 장식한다

한국 최고의 UFC 파이터 김동현(20

승3패1무)은 마스비달 대신 도미닉 워터

스(미국9승3패)와 웰터급 경기를 치른

다 두 선수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강력

한 모습을 옥타곤에서 선보일 것으로 기

대되고 있다 베테랑 추성훈(일본14승

5패)은 무패 행진을 달리는 알베르토 미

나(브라질11승)와 격돌한다 이밖에 최

두호 남의철 방태현 양동이 마에스

트로 김동현 등 코리언 파이터들이 가

을밤을 뜨겁게 만들 전망이다

한국 여성 최초 UFC 파이터 함서희

는 UFC 첫 승에 도전한다

이번 대회에는 몸매 종결자로 불리

는 모델 겸 방송인 유승옥이 옥타곤 걸

로 최종 발탁돼 아리아니 셀레스티 레

드 델라 크루즈와 함께 옥타곤을 누빈

다 티켓은 인터파크 (wwwinterpark

com)에서 구매 가능하다

연합뉴스

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투어는

박인비(27KB금융)와 뉴질랜드 교포 리

디아 고(18한국이름 고보경)의 견고한

양강 체제로 막을 내렸다

둘은 내년에도 투어의 최강자 자리를 놓

고 팽팽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

그러나 내년 시즌 이들 빅2는 어느 때

보다 거센 2년차 돌풍을 이겨내야 하는

과제를 안았다

내년 LPGA투어에 2년차 경계령이 예

상되는 것은 올해 워낙 출중한 신인이 많

이배출됐기 때문이다

LPGA 투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

선수 가운데 상당수는 2년차 때부터 힘을

내기 시작했다

내년에 불어닥칠 2년차 바람은 올해 신

인왕 김세영(22미래에셋)이 이끈다 불

과 7만3367달러 차이로 스테이시 루이스

(미국)에 상금랭킹 3위를 내줘 상금 4위

(182만달러)로 시즌을 마친김세영은 다승

순위에서는 리디아 고 박인비(이상 5승)

에 이어당당히 3위에 올랐다

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도 김세영은 리

디아 고 박인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

김세영의 경쟁력은 시즌 버디 2위(406

개)와 이글 1위(14개)에서 드러난다 투어

10위(평균 26302야드)에 오른 장타를 앞

세운경기 스타일은 투어가 열리는 코스에

적응이 될수록 더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

다

김세영에 가렸지만 김효주(20롯데) 역

시특급 신인다운성과를냈다

한차례우승과 상금랭킹 11위(92만3000

달러) 그리고 평균타수 5위(7014타) 등

모든지표에서 김효주는정상급 선수의 면

모를 과시했다 역대 신인왕 가운데 루키

시즌에 김효주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낸 선

수는많지않다

일정조정에실패한 나머지 체력관리가

삐끗한 탓에 후반 들어 주춤했던 김효주

는 내년에는 대반격에 나선다는각오로 동

계훈련에임할계획이다

우승맛은 보지못했지만준우승 4차례로

가능성을 보인 장하나(23비씨카드)도 내년

엔더 무서운선수가될가능성이 크다

더구나 김세영 김효주 장하나는 무늬

만 신인일뿐이다 한국에서 이들셋이 합

작한 승수만 19승에 이른다 연합뉴스

UFC 28일 한국상륙한다

김동현 추성훈

내년 LPGA 우리들 천하될 걸

2년차 김세영김효주장하나돌풍예고

장하나 만년 2등 아냐김세영 이젠올해의선수 김효주 다관왕지켜봐

김동현추성훈헨더슨출전


